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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돼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27-28).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 년을 동고동락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는 다들 자기 목숨 부지 
하겠다고 도망치고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제자로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날 성령을 만나면서 180 도 달라집니다. 그들은 위대한 설교자요, 순교를 감수한 ‘진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남 속에 있습니다.  
 
첫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평안 사역” 입니다. 이 사역은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내적 
심리상태를 회복시키는 치유사역 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굉장히 불안해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죽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적으로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한 죄책감과 부끄러움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 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마음상태를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역설적 평안입니다. 내 영혼의 평안을 회복하는 것은 진짜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 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두 번째 사역은 ‘확증 사역/믿음 사역’ 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되심을 확증해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확인시켜 주심으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며,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정한 구원자 이심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는 증인입니다. 증인은 ‘본 것을 전하는 사람’ 
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확증 사역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입견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믿음 없다고 정죄하시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바로 세우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제자들을 보내신 ‘파송 사역’ 입니다. 이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뜻은 마치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으시도록 
허락하신 아버지의 애통의 마음과 같이, 제자들을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도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렇게 
고귀한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는 뜨거운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 
1. 나는 평안한가요? 내가 평안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환경을 뛰어넘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2. 지금 주님께서 내게, “나의 증인이 되어 주렴” 이라고 초청하신다면, 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증거하겠습니까? 
3. 사람을 섬기다가 지치신 경험 없으신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